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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즐거워야 한다! 

모두가 함께 누려야 더 즐겁다! 

 - 체험 공간 <문화놀이터> 개편 운영 -

 

  

체험 공간 <문화놀이터>는 추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.

<문화놀이터>는 전시 관람객의 휴식이나 추억 쌓기를 위해 마련된 본관동 

체험 공간입니다. 개편을 통해 기존 어린이 전용 공간에서 벗어나 전 연

령대, 장애 비장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이로써 

어른에게도 ‘놀이터’가 마련되었습니다. 물론 어린이는 언제라도 환영

합니다.

특별히, 일러스트레이터 김동환 작가와 함께 전시실, 갤러리 카페 등 

박물관 대표 공간과 주요 전시품을 한 화면에 담아 ‘모두가 함께하는 

협동 벽화’체험을 마련했습니다. 가로 7미터에 달하는 대형 화폭에 점

자와 도드라진 선을 다양한 감각 장치로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, 촉감 

자극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인 등 ‘누구나’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

획했습니다. 누구라도 손으로 그림을 읽고 색칠해 보며, 박물관 주요 

공간을 파악하는 촉지도로 활용하기 바랍니다. 

다양한 체험 코너로 맞춤형 힐링을 경험하세요.

전시실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추억의 재료가 됩니다. 잠시나마 박물관

이라는 한 자리에 머물게 된 관람객들은 ‘따로 또 같이’박물관에서

의 평온한 하루를 기념해 볼 수 있습니다. 

‘색칠로 이어 그리기’는 낯선 타인들이 서로가 남겨놓은 자리를 색

칠하며 돌림노래 부르듯 이어 그리는 체험입니다. 박물관의 대표 전시

품과 힐링 메시지 등이 빼곡한 색칠하기 도안은 장장 30미터 규격의 

그림입니다. 낯선 이들과 함께 완성해 가며 서로의 흔적을 지켜볼 수 

있어 흥미롭습니다. ‘점으로 연결한 색깔 그림’은 가만히 창가에 앉

아 창틀이 편집한 바깥 풍경을 마저 그리고 점묘 방식으로 펜을 톡톡 



- 2 -

두드려 색칠과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창밖 감나무와 국기 게양대 

등 평범한 박물관의 풍경을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어 박물관에서의 하

루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. 

‘슥삭슥삭 펜화 그리기’는 라이트 박스에 얇은 종이를 얹어 투영된 

도안을 펜으로 끄적이는 여유를 선사합니다. 선을 잇고 채워 가는 동안

은 걱정을 내려놓고 평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. 한편, 고요히 나를 

비우고 나면 누군가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내 자신이어도 

괜찮고 지금 내 곁의 소중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. ‘박물관에서 띄우

는 엽서’체험을 통해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

다. 


